
동충하초, 과연 비만효과 있을까?
4개 대학 교수진 쥐 대상 공동실험 , 누에눈꽃 동충하초 효과

동충하초가 비만의 원인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대·밀양대·경남대·동아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동충하초 공동연구팀(팀장 밀양대 이상몽 교수)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누에눈꽃 동충하초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저하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됐다고 10월17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수원 라비톨리조트에서 열린 <한-일 국제잠사학술회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누에눈꽃 동충하초는 1997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대량재배 품종으로, 그동안 각종 연구를 통해 항암, 면역

증강, 항피로, 혈당강하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고지혈증에 걸린 쥐들을 3개 그룹으로 분류, 2개 그룹에는 각각 동충하초 함량이 다른 사료를 먹

이고 나머지 대조군에는 보통 사료를 먹인 뒤 혈장 및 간 조직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비교·분석했

다.

분석결과 누에눈꽃 동충하초를 사료에 섞어 먹인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혈장 및 간 조직 콜레스테롤 수치

가 평균 33% 정도 낮아졌고, 특히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장의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최하 41.8%에서 최

고 44.3%까지 떨어졌다.

반면, 동맥경화 예방효과가 있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17.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조군에 비해 혈장 내 중성지방은 22.5-25% 감소했고, 간 조직의 지질은 23.8-29.3%, 콜레스테롤은

31.7%, 중성지방은 32.3%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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